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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whether or not coral has a preventive effect on development 

of atopic dermatitis induced by house mite(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in NC/Nga mice.

Methods : This study was undertaken by using a reliable Atopic dermatitis mouse model demonstrating similar 

immune response. Lobophytum crassum was administered orally to NC/Nga mouse for 3 weeks.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Lobophytum crassum in atopic dermatitis treatment, its role in immune factors were 

observed in NC/Nga mice.

Results : ALT, AST, BUN and creatine levels were all within in the normal ranges in MC-1 200 and 400 (㎎/

㎏) treated groups, indicating no induced toxicity. MC-1 200 and 400 (㎎/㎏) groups decreased of atopic 

dermatitis skin manifestation in NC/Nga mouse of MC-1 200 and 400 (㎎/㎏) groups compared to that of the 

control group and decreased the ratio of WBC and lymphocyte in blood.

Also, MC-1 200 and 400 (㎎/㎏) groups significant decreased the ratio of CD4+, CD8+, CD11b+/Gr1+, 

B220/CD23 and CD4/CD25 immune cell ratio in ALN. Finally MC-1 200 and 400 (㎎/㎏) group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ratio of CD4+, CD8+, B220/CD23 and CD4/CD25 immune cells in DLN.

Conclusions : Theses results suggested that Lobophytum crassum has suppressive effects on aberrant and 

overactive immunological activities in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induced dermatitis mice of NC/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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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titis, AD)는 면역 체계의 비

정상적인 활성화와 불균형에 의한 면역학적 요인과 도시화에 

따른 환경적 요인이 원인으로 만성적이며 재발성이 높은 염증

성 피부 질환이며, 피부의 부스럼, 습진, 간지러움, 염증 반

응을 통해 쉽게 AD를 진단할 수 있는 반면에 이를 유발하는 

병리학적, 유전학적 메커니즘을 밝혀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 최근 환경오염 및 생활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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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로 아토피는 농촌이나 개발도상국에 비해 선진국에서 그 

발병율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이는 면역계의 성장을 위해 

세균을 포함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극이 필요하며 그렇지 못

할 경우 면역계에 문제가 생겨 알레르기 등과 같은 질환이 발

생한다는 hygiene hypothesis 가설과 일치한다2-4). 따라서 

AD는 민감성이 높은 특정 유전자, 환경, 피부외벽의 손상 정

도, 면역적인 요인 등에 따른 복합적 면역 반응으로써 면역학

적 요인의 개선은 아토피 치료에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AD의 원인인 면역조절 치료약물 발굴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들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과거에 비하여 부작용을 최소화시키

며 상대적으로 보다 유의성 있는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다용되는 부신피질호르몬제, 항히스타민제, 인터페론

감마(interferon gamma), 사이모펜틴(thymopentin) 등은 

일부 환자들에게서 치료 반응이 적거나 과민반응 혹은 신장 

및 간 독성 등의 부작용이 상존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완적 연

구가 요구되고 있다5,6).

산호는 ≪東醫寶鑑≫7)에 性平, 味甘, 無毒. 鎭心止驚, 明目

去目瞖, 止鼻衄, 製法同上. 生大海水底, 有枝幹如樹狀, 色紅

潤,  漁人網得之 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본 실험에서 사용

한 연산호는 산호의 일종이다.

최근 Chao8) 등과 Nguyen9)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

산호 추출물이 HepG2 세포에서 TNF-α, NF-κB, iNOS, 

COX-2 등의 염증 매개물을 억제 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

표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hao8) 등과 Nguyen9) 등의 연구결과

에 준하여 연산호 추출물의 면역조절에 대한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집먼지 진드기 분말로 AD를 유발한 생쥐에 경구 투여한 

후 AD에 대한 면역 효과를 확인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연산호 (Lobophytum. crassum 이하, 

MC-1)은 오키나와에서 채취하였다.

2. 동물 및 사료

실험동물인 수컷 6주령의 NC/Nga 생쥐 (24∼27 g)는 ㈜중

앙실험동물에서 공급 받아 실험 당일까지 고형사료 (㈜퓨리나)

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온도 22 ± 2℃, 습도 55 ± 15%, 

12시간-12시간 (light-dark cycle)의 환경에서 2주간 적응시

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모든 실험동물은 동물보호법 13조 

및 대전대학교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관리하였다.

3. 시약 및 기기

실험에 사용된 시약 중 collagenase(sigma CO., USA), RBC 

lysis solution(sigma CO., USA), acetone(sigma CO., USA), 

olive oil(sigma CO., USA), trypan-EDTA(sigma CO., USA), 

acetic acid(sigma CO., USA), 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 (D-PBS : Welgene., Korea), dexamethasone(sigma 

CO., USA), 2, 4, 6-trinitrochlorobenzene(Donga., Korea), 

anti-CD3-PE (BD-Pharmingen CO., USA), anti-CD4-FITC

(BD-Pharmingen CO., USA), anti-CCR3-PE(BD-Pharmingen 

CO., USA), anti-B220-PE(BD-Pharmingen CO., USA), 

anti-CD8-FITC(BD-Pharmingen CO., USA), anti-B220-FITC

(BD- Pharmingen CO., USA), anti-CD49b-FITC(BD-

Pharmingen CO., USA), anti-CD11b-FITC(BD-Pharmingen 

CO., USA), anti-Gr-1-PE(BD-Pharmingen CO., USA)사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기타 일반 시약은 특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또한 기기는 homogenizer(OMNI CO., USA), 

Flow cytometry system(BD Biosciences CO., USA) 등을 

사용하였다.

4. 시료 추출

연산호 51 kg을 분쇄한 후 n-hex 36 L에 넣고 추출하여 

농축한 결과 767 g (수득율 1.5%)의 추출액을 얻었다. 얻어진 

추출액은 실험에 따라 필요한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5. 피부염 유발 및 시료처리

7주령이 된 NC/Nga 생쥐의 등 부위를 깨끗하게 제모한 

후 제모가 끝나면 피부의 미세 상처가 치유되도록 24시간 방

치하였다. 1% mite 용액 (아세톤 : 올리브 오일 = 3 : 1) 200 

㎕를 등 부위에 도포하고, 4일 후 1% mite 용액 150 ㎕를 

다시 도포하였으며, 2일 후 부터는 1주일에 3번씩 1% mite 

용액 150 ㎕를 3주간 등 부위에 도포하였다. 실험은 각 군 

당 6마리씩 4개군으로 나누었으며 정상군, 대조군에는 증류수

를, 실험군인 MC-1 투여군은 200 ㎎/㎏, 400 ㎎/㎏ 농도로 

3주간 경구 투여 하였다.

6. 간, 신장 기능 및 면역세포 생성량 검사

실험 종료 후, NC/Nga 생쥐에서 심장 천자법을 이용하여 

채혈한 후 바이오톡스텍 (오창, Korea)에 의뢰하여 혈청으로는 

간 기능 검사인 ALT, AST와 신장 기능 검사인 creatinine, 

BUN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혈로 백혈구, 림프구 생성

량을 검사하였다.

7. 면역세포 분리

실험 종료 후 mite로 유발된 NC/Nga 생쥐에서 일정량의 

배부 피부 조직을 잘게 chopping 한 후 collagenase 1 ㎎/

㎖ (in 2% FBS + RPMI 1640)을 넣고 37℃ shaker (140 

rpm, 20 min) 배양기에서 배양하여 상청액을 회수하는 방법

으로 4회 반복하였다. 이들 세포들에 ACK 용액 (8.3 g 

NH4Cl, 1 g KHCO3 in 1 L of demineralized water + 0.1 

mM EDTA)을 실온에서 5분 동안 처리하여 적혈구를 용해시

키고, 다시 D-PBS로 2회 세척한 후 cell strainer를 통과시

킨 세포를 유세포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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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세포 분석

분리한 세포를 5 ×105 cells/㎖ 농도로 조정한 후 4℃에서 

면역형광염색을 실시하였다. 각각에 anti-CD4-FITC, anti-CD11b

-FITC, anti-CD69-FITC, anti-CD3-PE,  anti-CD8-PE, 

anti-Gr-1-PE를 넣고 30분간 얼음에서 반응시킨 후 3회 

이상 인산완충 생리식염수로 수세하고 flow cytometry로 분

석하였다.

9. 육안적 평가

9주령의 NC/Nga 생쥐를 제모한 후 mite를 3주간 도포하여 

피부염을 유발시키면서 실험군인 MC-1을 3주간 경구 투여하

였다. 경구 투여를 진행하는 13주령과 15주령 때에 NC/Nga 

생쥐를 그룹별로 사진 촬영하였다.

 
10.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실험 결과는 SPSS 11.0의 unpaired student's 

T-test 및 ANOVA를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p<0.05,  

p<0.01 및 p<0.001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 과

1. 간 기능 검사

간 기능 측정의 지표 성분인 ALT를 측정한 결과, 정상군은 

54.2 ±20.1 U/L, 대조군은 59.3 ±19.9 U/L, MC-1 200 

㎎/㎏ 투여군은 68.4 ±3.3 U/L, MC-1 400 ㎎/㎏ 투여군은 

64.7 ±14.8 U/L로 나타났다. 또한 AST는 정상군이 80.8 ±

16.8 U/L, 대조군은 83.2 ±4.6 U/L, MC-1 200 ㎎/㎏ 투

여군은 89.9 ±7.9 U/L, MC-1 400 ㎎/㎏ 투여군은 101.9

±12.3 U/L로 나타나, 간 기능 검사에서 정상군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1).

Fig. 1. Effects of MC-1 200 and 400 (㎎/㎏) on ALT or AST of 
serum in mite-induced dermatitis models of NC/Nga mice. NC/Nga 
mice model followed by the administration of MC-1 (200 ㎎/㎏, 400 
㎎/㎏) for 3 weeks.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 ±S.D. 

2. 신장 기능 검사

신장 기능 측정의 지표 성분인 BUN을 측정한 결과, 정상군

은 31.9 ± 2.1 ㎎/㎗, 대조군은 30.7 ± 0.7 ㎎/㎗, MC-1 

200 ㎎/㎏ 투여군은 26.4 ± 1.0 ㎎/㎗, MC-1 400 ㎎/㎏ 

투여군은 27.3 ± 0.4 ㎎/㎗로 나타났다. 또한 creatinine은 

정상군이 0.37 ± 0.03 ㎎/㎗, 대조군은 0.29 ± 0.07 ㎎/㎗, 

MC-1 200 ㎎/㎏ 투여군은 0.31 ± 0.03 ㎎/㎗, MC-1 400 

㎎/㎏ 투여군은 0.35 ± 0.03 ㎎/㎗로 나타나, 신장 기능 검

사에서 정상군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2).

Fig. 2. Effect of MC-1 200 and 400 (㎎/㎏) on the BUN or 
creatinine of serum in mite-induced dermatitis models of NC/Nga 
mice. NC/Nga mice model followed by the administration of MC-1 
(200 ㎎/㎏, 400 ㎎/㎏) for 3 weeks.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 ± S.D. 

3. 혈액 내 면역세포에 미치는 영향

MC-1 200 ㎎/㎏과 400 ㎎/㎏ 투여 종료 후에 혈액 내 

백혈구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은 6.6 ± 1.2 (×103cells/㎕)

을 나타낸 반면, MC-1 200 ㎎/㎏ 투여군은 5.6 ± 1.0 

(×103cells/㎕), MC-1 400 ㎎/㎏ 투여군은 4.5 ± 0.5 

(×103cells/㎕)로 나타나,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를 나타내었

으며, 림프구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은 79.3 ± 2.7%, MC-1 

200 ㎎/㎏ 투여군은 69.4 ±0.5%, MC-1 400 ㎎/㎏ 투여군은 

65.5 ±1.3%으로 나타나, 대조군에 비하여 모든 투여군에서 유

의성 있는 (***p<0.001, **p<0.01)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3).

Fig. 3. Effect of MC-1 200 and 400 (㎎/㎏) on the level of WBC 
and lymphocyte in the blood of mite-induced atopic dermatitis 
model of NC/Nga mice. NC/Nga mice model followed by the 
administration of MC-1 (200 ㎎/㎏ and 400 ㎎/㎏) for 3 weeks. 
The results were represent the mean ± S.D. (Significance of 
results, ***p<0.0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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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안적 관찰 평가

7주령의 NC/Nga 생쥐를 제모한 후 mite를 3주간 도포하

여 피부염을 유발시키면서 실험군인 MC-1을 3주간 경구 투

여하였다. Fig. 4는 13주, 15주의 피부염 유발 정도와 개선 

정도를 나타내주는 사진으로, 대조군에서 홍반, 부종, 인설, 

가피, 태선화 등의 증상이 확인되었고, MC-1 투여군이 대조

군에 비해서 홍반, 부종, 인설, 가피, 태선화 등의 증상이 현

저하게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Fig. 4).

Control 200 ㎎/㎏ 400 ㎎/㎏

13

w

15

w

Fig. 4. Comparison of skin manifestation in NC/Nga mice between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 Atopic dermatitis was induced by 
mite treatment in the dorsal skin.

5. Axillary lymph node(ALN) 내 면역세포 변

화에 미치는 영향

MC-1 200 ㎎/㎏과 400 ㎎/㎏ 투여 종료 후 ALN 내 CD4+ 

면역세포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은 14.3 ± 0.8 (×105 cells), 

MC-1 200 ㎎/㎏ 투여군은 12.5 ± 3.7 (×105 cells), MC-1 

400 ㎎/㎏ 투여군은 6.3±1.1 (×105 cells)로 나타나, 대조

군에 비하여 MC-1 400 ㎎/㎏ 투여군에서 유의성 있는 

(***p<0.001)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CD8+ 면역세포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은 10.5 ± 1.8 (×105 cells), MC-1 200 ㎎/㎏ 

투여군은 6.9 ± 3.0 (×105 cells), MC-1 400 ㎎/㎏ 투여군

은 3.5 ±0.7 (×105 cells)로 나타나, 대조군에 비하여 MC-1 

400 ㎎/㎏ 투여군에서 유의성 있는 (**p<0.01) 감소를 나타

내었다. 또한, CD11b+/Gr-1+ 면역세포를 측정한 결과, 대

조군은 8.6 ± 0.5 (×105 cells), MC-1 200 ㎎/㎏ 투여군은 

4.7 ± 1.8 (×105 cells), MC-1 400 ㎎/㎏ 투여군은 2.7 ±

0.6 (×105 cells)로 나타나, 대조군에 비하여 모든 투여군에

서 유의성 있는 (***p<0.001, *p<0.05)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B220+/CD23+ 면역세포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은 19.4 ±

1.3 (×105 cells), MC-1 200 ㎎/㎏ 투여군은 9.8 ± 1.4 

(×105 cells), MC-1 400 ㎎/㎏ 투여군은 4.3 ± 0.9 (×105 

cells)로 나타나, 대조군에 비하여 모든 투여군에서 유의성 있

는 (***p<0.001) 감소를 나타내었다. CD4+/CD25+ 면역세포

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은 16.4 ± 3.4 (×105 cells), MC-1 

200 ㎎/㎏ 투여군은 16.8 ± 4.8 (×105 cells), MC-1 400 

㎎/㎏ 투여군은 7.5 ± 1.6 (×105 cells)로 나타나, 대조군에 

비하여 MC-1 400 ㎎/㎏ 투여군에서 유의성 있는 (*p<0.05)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5). 

Fig. 5. Effect of MC-1 200 and 400 (㎎/㎏) on CD4+, CD8+, 
CD11b+/Gr-1+, B220+/CD23+, CD4+/CD25 cell count of ALN in 
mite-induced atopic dermatitis model of NC/Nga mice. NC/Nga 
mice model followed by the administration of MC-1 (200㎎/㎏ and 
400㎎/㎏) for 3 weeks. The results were represent the mean ±
S.D. (Significance of results, ***p<0.001, **p<0.01, *p<0.05)

6. Draining lymph node(DLN) 내 면역세포 

변화에 미치는 영향

MC-1 200 ㎎/㎏과 400 ㎎/㎏ 투여 종료 후에 DLN 내 

CD4+ 면역세포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은 3.1 ± 0.9 (×105 

cells), MC-1 200 ㎎/㎏ 투여군은 11.5 ±2.5 (×105 cells), 

MC-1 400 ㎎/㎏ 투여군은 9.7 ±2.1 (×105 cells)로 나타나, 

대조군에 비하여 모든 투여군에서 유의성 있는 (**p<0.01) 증

가를 나타내었으며, CD8+ 면역세포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은 

1.1 ± 0.4 (×105 cells), MC-1 200 ㎎/㎏ 투여군은 5.6 ±

1.9 (×105 cells), MC-1 400 ㎎/㎏ 투여군은 4.3 ± 0.8 

(×105 cells)로 나타나, 대조군에 비하여 모든 투여군에서 유

의성 있는 (**p<0.01, *p<0.05) 증가를 나타내었다. B220+

/CD23+ 면역세포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은 4.0 ±1.5 (×105 

cells), MC-1 200 ㎎/㎏ 투여군은 13.2± 0.2 (×105 cells), 

MC-1 400 ㎎/㎏ 투여군은 14. ±4.6 (×105 cells)로 나타나, 

대조군에 비하여 모든 투여군에서 유의성 있는 (***p<0.001, 
*p<0.05)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CD4+/CD25+ 면역세포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은 3.8 ± 1.5 (×105 cells), MC-1 200 

㎎/㎏ 투여군은 17.2 ± 4.9 (×105 cells), MC-1 400 ㎎/

㎏ 투여군은 15.8 ± 4.8 (×105 cells)로 나타나, 대조군에 

비하여 모든 투여군에서 유의성 있는 (**p<0.01, *p<0.05) 증

가를 나타내었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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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MC-1 200 and 400 (㎎/㎏) on CD4+, CD8+, 
B220+/CD23+, CD4+/CD25+ cell count of DLN in mite-induced 
atopic dermatitis model of NC/Nga mice. NC/Nga mice model 
followed by the administration of MC-1 (200㎎/㎏, 400㎎/㎏) for 3 
weeks. The results were represent the mean ± S.D. (Significance 
of results, ***p<0.001, **p<0.01, *p<0.05)

고 찰 

AD의 한의학적 범주는 『素問·玉機 眞藏論篇』10)에서 

“浸淫”이라고 기록된 이후로, 문헌 중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정확히 일치하는 한의학적 병명은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 

乳癬, 嬰兒濕疹, 胎熱症, 胎癬, 浸淫瘡, 胎斂瘡, 奶癬, 濕疹, 

四彎風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11). AD의 발생 원인은 

주로  血熱, 濕熱, 血燥 등으로 인하여 虛實錯雜의 복잡한 병

기를 형성함으로써 병인, 병기에 따라 辨證施治가 이루어지고 

있으며12-15), 특히 '肺主皮毛', '脾主濕', '諸痛痒瘡 皆屬于心' 

등의 이론에 준하여 이들 장부 기능 회복과 2차적 병리적 과

정 중에 발생한 독성 물질 제거를 목표로 다양한 임상적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16). 아울러 보다 유의성 있는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실험 연구들이 동물 병태 모델을 이용하여 활발히 진행

된 결과, 현재 수종의 단일 약재17-20)의 항아토피 효능이 객

관적으로 규명된 바가 있다. 

본 실험에 사용한 연산호 후토네타케(Lobophytum crassum)

의 핵산 추출물(이하, MC-1)은 litophynol Ac, cembranoid C, 

denticulatolide를 주성분으로 cembrane diterpene의 혼합

물이며 이들 cembrane diterpene은 in in vitro 실험을 통

해 NO생성을 억제하고 in vivo의 Oxazolone 유발 생쥐의 

귀부종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냈다21,22).

지금까지 연산호에 대한 연구로는 Nguyen23) 등의 새로운 

스테롤에 대한 연구와 Azizur Rahman24) 등의 단백질 합성

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 Chao8) 등과 Nguyen9) 등이 간암

세포인 HepG2 세포에서 연산호 추출물에 대한 항염증 효과

를 밝혀낸 바 있으나 아직 면역 및 AD에 연구 결과 보고된 

바 없다.

우선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실

험 종료 후 NC/Nga 생쥐의 혈액으로 ALT, AST, BUN, Cr 

수치를 확인한 결과 정상군 범위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 이 같은 결과만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이

미 복용 후 평가된 최종 결과인 만큼 간독성과 신독성 측면에

서는 어느 정도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소양감은 AD의 가장 핵심적 증상으로 급⋅만성기 모두에

서 나타나며 긁는 행위로 인해 찰상, 이차감염(농가진, 단순

포진) 등과 같은 이차적인 피부증상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AD 치료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항목이다25). 본 연구에

서는 MC-1이 AD가 유발된 NC/Nga 생쥐에 대한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해 육안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피부개선 효과를 나

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MC-1이 소양감뿐만 아니라 긁

는 행위로 인한 이차적인 피부증상 악화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본 결과가 효능 평가의 최종 결과인 만큼 본 

시료가 AD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백혈구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세균이나 이물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지니는데, 염증이 발현되면 백혈구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26). 또한, 면역세포는 생성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연스

럽게 세포사멸에 의해 소멸되어야 하는데 아토피 환자에게서

는 사이토카인 등에 의해 면역세포의 세포사멸이 억제되어서 

림프구가 증가되어 AD 등의 질환이 일어나게 된다5). MC-1

이 AD가 유발된 NC/Nga 생쥐에서 혈액 내 면역세포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결과, 백혈구 수는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림프구는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 

T세포는 면역반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세포이며, 항체

를 생산하는 B세포에 작용하여 항체를 생산하고 대식세포에 

작용하여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키고27), T 세포의 membrane 

molecule로 CD(cluster of differentiation) isotype 들은 T 

세포 수용체(T cell receptor; TCR)에 항원이 결합된 신호를 

세포 안으로 전달하며 T 세포의 결정표지인자이다28). 면역반

응의 조절에 관여하는 Th cell은 세포표면에 TCR 외에 CD4 

분자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 다른 세포를 죽이는 기능을 가지

고 있는 Tc cell은 CD8 분자를 가지고 있다. 특히 Arnold29) 

등은 알러지성 질환 환자의 말초혈액 내 CD3+, CD4+, 

CD8+ 세포의 증가를 보고하였고, Borgonovo30) 등은 항원 

노출 후 수 시간 내 CD4+ T세포들이 target 기관으로 이동

하여 알러지성 염증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Gr-1은 과립구의 표지자이며 CD11b는 순환 호산구

의 표면에 발현하여 내피에 발현된 후 표적장기로 유입되어 

염증 반응 및 면역학적 반응, 상처치유, 응고, 세포성장 및 

분화 등에 기여하게 되며, B세포의 표면에서 발현되는 분자

인 B220 (CD45)는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지만, 생쥐의 B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B 세포 마커이며, CD23은 비만세포, 

호중구, 호산구 등의 표면 분자이다31). 

만성아토피질환 동물에서 ALN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

기관으로 아토피 피부발진이 심화되면 ALN으로 Th2세포, 비

만세포 등 면역염증 세포가 증가하게 되어 만성피부질환 동물

의 피부발진을 계속 유지하고 악화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32). 

3주간의 경구 투여 종료 후 ALN 내 면역세포검사 결과, 

MC-1 200, 400 (㎎/㎏)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CD4+, 

CD8+, CD11b/Gr-1, B220/CD23, CD4/CD25 등에서 유

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MC-1 400 ㎎/㎏이 200 

㎎/㎏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면역 세포들을 피부조직으로 침윤되는 것을 막

는 작용이 전체적인 면역세포 수를 조절해서 나타난 현상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3주간의 경구 투여 종료 후 DLN 내 면역세

포검사 결과, MC-1 200, 400 (㎎/㎏)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CD4+, CD8+, B220/CD23, CD4/CD25 등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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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MC-1 200 ㎎/㎏이 400 

㎎/㎏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MC-1은 혈액 내 면역세포

와 ALN 및 DLN 내 면역세포 등의 결과가 서로 부합되어, 

AD의 소양감과 피부 등의 개선 완화를 실험적으로 입증하였

다. 이 같은 결과는 MC-1이 새로운 단일 약재로써 면역질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한 생쥐에서 산호의 

일종인 연산호 추출물을 통해 아토피 피부염 및 면역조절작용

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집먼지 진드기로 활성

화된 동물병태 모델에서 안전성 검사, 육안적 평가, 혈액 내 

면역세포 생성량 및 ALN, DLN 내 면역세포 변화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MC-1 200, 400 (㎎/㎏) 경구 투여 결과, 간 기능과 

신장 기능 검사에서 독성을 유발하지 않아 안전한 것으

로 나타났다.

2. MC-1 200, 400 (㎎/㎏) 경구 투여군은 육안적 평가에

서 피부개선 효과를 나타내었다.

3. MC-1 200, 400 (㎎/㎏) 경구 투여군은 혈액 내 면역

세포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 백혈구 생성량의 감소와 

림프구 생성량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

4. MC-1 200, 400 (㎎/㎏) 경구 투여군은 ALN 내 면역

세포 변화를 측정한 결과, CD4+, CD8+, CD11b/Gr-1, 

B220/CD23, CD4/CD25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 시켰다.

5. MC-1 200, 400 (㎎/㎏) 경구 투여군은 DLN 내 면역

세포 변화를 측정한 결과, CD4+, CD8+, B220/CD23, 

CD4/CD25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 시

켰다.

이상의 결과들로 보아 MC-1이 아토피 피부염의 주요 면역 

인자에 대한 효능이 실험적으로 규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MC-1이 면역 치료의 단일 약재로서 효과가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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